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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자각, 표 , 정서표 에 한 양가성과

인 계간의 계에 한 연구*

장 정 주† 김 정 모

남 학교

본 연구는 정서자각, 표 ,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련성을 검증하기 해

학생 516명을 상으로 하여 정서자각, 표 ,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를 측정하여 각

척도들 간의 상 계,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별에 따른 요인들 간의 련

성을 확인하 다. 각 척도들간 상 분석 결과 정서자각, 표 과 인 계간의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고, 정서자각, 표 그리고 인 계와 정서표 의 양가성과는 부 상 이 있었

다. 정서자각, 표 , 정서표 의 양가성이 인 계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해 본 결과, 정서

자각, 표 , 정서표 의 양가성이 인 계에 향을 미치고 특히 정서자각과 정서표 이 가

장 높게 인 계에 향을 미쳤다. 경로분석 결과 정서자각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정서표 을 매개로 하여 모형이 검증되었다. 한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에서는 정서

표 은 남자보다 여자가, 표 의 양가성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서

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서표 이 인 계에 미치는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과 제한 등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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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들과의 계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요한 요

소이며, 이러한 인간 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감정, 욕구 등을 솔직하게 표

하고 동시에 상 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

해하는 것은 친 한 인간 계를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련하여 최근에

정서에 한 이해와 정서표 이 한 개인의

응 삶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Gross, 1997;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Pennebaker, 1985, 1995,

1997; Kring, Smith & Neale, 1994; King &

Emmons, 1995; Greenberg, 2002; Kennedy-Moore

& Watson, 1999; Hemenover, 2003; Taylor, Bagdy

& Parker, 2000;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정서(emotion)는 어떤 상 혹은 상황을 지

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 상태의 여러 가지 감정을 포 하는 상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김경희, 1995).

이러한 정서는 Salovey와 Mayer(1990)가 정서지

능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심이 높아졌는

데, 이들은 정서 으로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자각하고 표 한다고 주장하

다.

정서지능에서 언 되고 있는 정서자각

(emotional awareness)은 자신의 정서를 규명하여

자신의 내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자신

의 복합 감정을 인식,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Mayer & Salovey, 1997). 정서자각이 높은

사람은 성공 인 인간 계를 할 수 있으며,

타인에 한 감정이입이 높아지고 사회 지

지를 극 으로 구할 수 있다. 한, 자존감

과 삶에 한 만족감이 높아지며, 부정 정

서에 한 응 조 양식을 선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Swinkles & Guiliano, 1995; Gross,

1997; Mayer & Salovey, 1997; Salovey & Grewal,

2005). 그리고 정서자각은 부정 기분을 덜

느끼고 부정 기분에서의 회복을 빠르게 하

는데(Goldman, Kraemer & Salovey, 1996), 부정

정서 뒤에 따르는 반추를 감소시켜 자기 가치

감, 자기 권리를 정하는 등의 정서 힘을

증진시키게 해 다(Pennebaker & Francis, 1996;

Mayne & Francis, 1997).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

서표 에 향을 주는데, 정서자각은 경험하

는 정서가 무엇인지, 경험한 정서에 해 어

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인

간 계 상황에서 정서를 달하여 정서표

능력을 높이고 정서표 을 더 정확하게 하게

한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Swinkles &

Guiliano, 1995; Gross, 1997; Salovey & Grewal,

2005). 즉 정서표 을 잘 하기 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자각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서표 (emotional expressive)은 경험하는 정

서를 외부로 표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다. Darwin(1872)은 정서표 이 의사소통 수단

으로 이용되며 응이라는 의미로 언 하 다.

이러한 정서표 은 심리 , 신체 인간

계에 정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는데, 즉

정서표 인 사람은 정서표 을 잘 못하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고(Emmons

& Colby, 1995; Friedman, Hall & Harris, 1985;

Cox & McCay, 1982), 부정 감정이 약화되어

심리 안정감이 생기며(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Pennebaker,

Barger & Tiebout, 1989), 정서에 한 정화

(catharsis)를 주어 자기 이해를 높 당면문제

를 객 시각에서 바라 으로 통찰이 증진



장정주․김정모 / 정서 자각, 표 , 정서표 에 한 양가성과 인 계간의 계에 한 연구

- 699 -

된다는 것이다(Pennebaker, 1988; Polivy, 1990;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한 인간 계의 상호작용 상황에

서, 정서표 은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

고(DePaul, 1992), 타인으로부터 사회 지지를

얻으며(Emonns & Colby, 1995), 자기이해는 물

론 응 인 사회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그

에 따라 처노력을 진한다(Kennedy-Moore &

Watson, 1999).

한 정서표 은 신체 안녕과도 련이

있다. 정서표 을 억 르는 것은 자율 신경계

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만성 인 자율

신경계의 각성 상태는 심리 , 신체 질환

과 연결되며(Buck, 1984; Pennebaker, 1985;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뇌 활성화 부정 정서조 로

신체건강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내 정서표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정서표 의

특성과 정 인 효과성을 주장하는 연구보고

가 늘고 있다. 그 에서, 특히 정서표 을 잘

하는 사람은 주 안녕감, 사회 지지 등

의 심리 응 지표에서 높은 수를 얻고

있으며 반면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기질

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은 심리 안녕감이나

신체 건강에 문제를 겪는다는 주장들이 있

다(이주일, 황석 , 한정원, 민경환, 1997; 한정

원, 1997). 이처럼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하

게 표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

Lieberman등(2007)은 신경과학의 에서 정

서표 의 정성을 주장하 는데, 특정 부정

정서에 해서 그 정서를 간단한 정서표

만으로 특정 정서의 강도를 약화시킬 있고,

정서 표 을 하는 동안 fMRI의 촬 상에서 정

서충동조 역할을 하는 뇌가 활성화되는 결

과를 보고하 다.

이러한 정서표 의 잇 에도 불구하고 정서

표 을 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의 요소가 있어

정서표 에 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서표 과 련하여 문제를 겪는 불안, 우

울, 감정표 불능증 등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Larsen &

Chastain, 1990). 앞서 언 한 것처럼, 정서표

을 하는 것은 정 효과가 있지만, 역으로

정서표 을 하지 않는 것이 병리 이라는 것

은 아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정서표 을 하

고자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

, 심리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Pennebaker, 1985, Bell & Byrne,

1978; Jensen, 1987; Buck, 1984; King & Emmons,

1990). 타인들에게, 부정 이지만 요한 생활

사건들을 밝히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사람

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험이 크다. 이처럼 부정 정서 자

체보다는 정서표 의 욕구에 한 억제가 장

기 인 생리 각성과 신체 불편감을 유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표 을 억

제하는 사람은 신체 으로는 암 발병 언율

이 높고(Cox & McCay, 1982), 정신신체질환인

화병의 가능성을 높인다(최상진, 이요행, 1995).

이와 달리 정서표 을 억제하지 않고 표 욕

구에 따라 정서표 을 하는 사람은 신체증상

의 고통이 감소되고, 우울이 감소되며(Cameron

& Nicholls, 1998; Greenberg & Stone, 1992;

Pennebaker, 1988), 면역기능이 강화(Booth &

Pennebaker, 2004)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정

서표 욕구와 련하여, 표 하고자 하는 욕

구와 그 지 않으려는 욕구 간의 갈등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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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쉬운데, 이러한 것을 ‘정서표 의 양가성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으로 불

리어지면서 정서표 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처럼 심리 , 신체

고통에 향을 주며, 정서표 갈등으로

인해 심리 안녕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King & Emmons, 1990). 한 자신의 정서

표 에 해 갈등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강박 경향이 더 심하여 신체 증상

이 더 많다(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1991). 한 인 계 상황에서

도 친 감에 한 두려움을 가지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

다는 생각이 있고, 인 계에 꼭 필요한 상

호작용을 원만히 하지 못하며 주변사람들과의

계에서 왜곡된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Emmons & Colby, 1995). 정서표 의 양가성에

한 국내 연구로는, 정서표 에 한 갈등이

신체 심리 안녕감과 부 상 이 있음

을 보고하 다(이주일 외, 1997; 하정, 1997;

한정원, 1997; 유주 2000).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면, 정서표 이 원활하지 못하고 억제하

거나 갈등을 겪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

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응 인 처를 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정서자각, 정서표 그

리고 정서표 의 갈등인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서자각, 표 은 인간 계를 잘하기

한 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서 련변인

이 인 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의 과정

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서자각, 정서표 그리고 정서표 의 갈등

과 같은 정서 련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King & Emmons,

1995; 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먼 정서자각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자각을 더 잘

하며 정서경험의 강도, 민감성 등을 더 많이

기술하 다(Barret, Lane, Sechrest & Schwartz,

2000).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더 잘 기술한다

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잘 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표 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

자에 비해 더 표 인 반면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정서표 을 더 억제한다는 것이다(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정서표

의 강도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하

게 표 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친 한 계에

서 정 정서를 더 많이 표 하고 남자보다

더 공감 표 과 타인의 정서표 을 더 잘

해석하며, 반 로 부정 정서도 남자에 비해

더 잘 표 하는 것이다(Lennon & Einsenberg,

1987; Brody, 1999). 정서표 에 한 갈등과

련하여 남여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

표 에 한 억제를 더 많이 한다고 하 다

(Gross & John, 2003). 이처럼 정서를 자각하고

표 정서표 의 갈등을 하는데 있어서 남

녀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정서 련변인과 남녀

간의 차이에 한 연구결과는 소수에 불과하

며 연구 내용 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서

자각, 표 , 양가성과 인 계간의 계성에

한 남여차이의 연구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며,

보고된 연구결과들 간에도 서로 불일치의 결

과로 인해 남녀 간의 정서 련 요인들에 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서 자각, 정서표 등과 련하여 남녀 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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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우선 앞서 언 한

것처럼, 첫째,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정서 련 변인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성별에 따라 정성 련변인간의 차

이를 알아보고 그 차이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상

구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에

서 심리학 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 총 516

명(남자:161명, 여자 355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평균연령은 22.6세이며 설문지는 수업시간

을 통하여 실시하 고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

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 다.

측정도구

특질 기분 척도

Mayer와 Gaschke(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Salovey 등(1995)이 개발한 척도(Trait Meta-Mood

Scale: 이하 TMMS)로서, 지속 이고 안정 인

정서 자각의 개인차를 측정하는데, 하 요인

은 정서 인식의 명확성, 정서에 한 주의, 정

서 개선에 한 기 이다. 총 21문항으로 구

성되며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정서자각의 척도로 세 가지 요인에 한

설문지를 실시하 다. 하 요인의 내 일치

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명확성이 .80, 정서에

한 주의가 .65, 정서 개선에 한 기 는 .70

을 보 으며, 체 척도의 내 일치도 계수

는 .80이었다.

정서 표 척도

King, Smith와 Neale(1994)이 개발한 정서표

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이하 EES)

를 사용하 다. 자신의 정서를 외부로 나타내

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17문항이며, 5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정서표 에 한 양가감정 척도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 에

한 양가감정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Questionnaire: 이하 AEQ)는 하정(1997)이 번안

하 고 이 척도의 하 요인인 정 정서표

의 양가성 10문항과 부정 정서표 의 양

가성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정 정서표 의 양가

성이 .84, 부정 정서표 의 양가성이 .85,

체 척도의 내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인 계 척도

Schien과 Guerney(1971)가 개발한 인 계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이하 RCS)를 사

용하 다. 총25문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

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인 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내 일치도 계

수는 .88이었다.

자료 분석

변인간 성별간의 계를 검토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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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SPSS 14.0을 사용하여 변인간 상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고,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

표 의 양가성이 어떠한 경로로 인 계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한 모형 검증

을 하기 해서 Amos 6.0을 사용하여 경로분

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는 x2, 일반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 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비표 부합치(Tucker-Lewis: TLI), 비교부

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합도

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 다. 일반 으로 합도 지

수들이 .90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이며, RMSEA

는 .05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

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정

된다(홍세희, 2000).

결 과

정서 자각, 정서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 평균과 표 편차 (표 1)

정서 자각, 정서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상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결과( 체)

TMMS와 EES와의 상 계수(표 2)는 r=.24

(p<.001), TMMS와 RCS와의 상 계수는 r=.9

(p<.001), EES와 RCS와의 상 계수는 r=.36

(p<.001)로 모두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TMMS와 AEQ(r=-.17, p<.001), EES와 AEQ(-.35,

p<.001), 그리고 RSC와 AEQ(-.46, p<.001)간에

는 모두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자각(TMMS)을 잘 할수록

정서표 (EES)과 인 계(RCS)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서표 에

한 갈등(AEQ)이 높을수록 정서자각(TMMS),

정서표 (EES), 그리고 인 계(RCS)를 잘 못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 결과를 근

거로 하여, 각 척도간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

는지 확인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RCS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TMMS, EES, AEQ

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 다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를 살펴보

면(표 3), TMMS, EES, AEQ의 순서로 모두 RCS

를 측하 다. 세가지 모형에 있어서 체

설명량은 41% 으며, 그 TMMS가 가장

척 도
평균(표 편차)

남(n=161) 여(n=355) 체(n=516)

TMMS 3.50(.33) 3.44(.34) 3.46(.34)

EES 3.24(.44) 3.31(.34) 3.28(.45)

AEQ 4.42(.83) 4.25(.76) 4.30(.79)

RCS 3.53(.47) 3.53(.44) 3.53(.45)

주. TMMS=특질 기분 척도, EES=정서표 척도, AEQ=정서표 에 한 양가성 척도, RCS= 인 계 척도

표 1. 각 척도간 평균과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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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가 높았다(24%). Beta 값을 볼 때, TMMS

와 EES가 모두 높을수록 높은 RCS를 측하

고, AEQ가 낮을수록 높은 RCS를 측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인 계를 하는데 있어 다른

정서변인들(TMMS, EES, AEQ) 에서 정서자각

이 가장 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서자각, 정서표 과 정서표 에

한 갈등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모형검증을

한 결과(표 4, 5, 그림 1), 모형의 합도 지수

는 (x2=5.17, GFI=.99, TLI=.93, RMSEA=.09)로

합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

결과는 체 집단의 경우, 정서자각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정서표 이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경로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표 은

인 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정서표

에 한 갈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 1 2 3 4

1. TMMS -

2. EES .24*** -

3. AEQ -.17*** -.35*** -

4. RCS .49*** .36*** -.46*** -

주. ***p <.001

표 2.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

인 계의 상 결과( 체)

   

1. TMMS .24 .49 164.54***

2. TMMS

AEQ
.39

.43

-.38
119.72***

3. TMMS

AEQ

EES

.41

.39

.-34

-.15

16.89***

주. ***p<.001

표 3. 인 계에 한 정서자각 표 , 양가성의

회귀분석 결과( 체)

구조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편차 t

정서자각 → 정서표 .31 .24 .05 5.52***

정서표 → 양가성 -.60 -.35 .07 -8.33***

정서표 → 인 계 .15 .15 .03 4.09***

정서자각 → 인 계 .53 .40 .04 11.39***

양가성 → 인 계 -.19 -.34 02 -9.30***

주. ***p<.001

표 5. 체집단의 모형의 경로계수( 체)

X2 df p GFI AGFI NFI TLI CFI RMSEA

5.17 1 ,.02 .99 .95 .98 .93 .98 .09

표 4. 정서자각, 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의 모형 합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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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정서 자각, 정서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상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결과

정서 련 변인(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에 한 양가성)은 남여의 차이에 한 선

행연구들이 있지만 성별에 따른 결과보고가

부족하고 보고된 연구들 간에도 서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서 변인에 한 남여차이를 확인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 성별을 구분

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 다.

성별에 따른 상 , 회귀분석 경로분석의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표 6, 7, 8, 9,

10, 11, 12, 13, 그림 2, 3). 그 결과를 구체 으

로 살펴보면, 우선 남녀 간 각 척도들의 상

결과에서(표 6, 표 10), 여학생은 체상 의

결과(표 2)와 일치된 결과를 보 지만 남학생

의 경우 여학생과 달리 TMMS와 AEQ간에 유

의미한 부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차이

가 나타났는데, 표 7, 표 11을 살펴보면, 남학

생의 경우 RCS를 측함에 있어서 AEQ가

26%로 가장 요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TMMS, EES 의 순서로 설명력을 가졌다. 그러

나 여학생의 경우 RCS를 측하는데 체 집

단의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되게 TMMS가 가장

그림 1. 각 척도간 모형 검증( 체)

   

1. AEQ .26 -.51 54.54***

2. AEQ

TMMS
.47

.49

-.46
61.96***

3. AEQ

TMMS

EES

.48

-.46

.43

.13

4.26*

주. *p<.05, ***p<.001

표 7. 인 계에 한 정서자각 표 , 양가성과

의 회귀분석결과(남학생)

척도 1 2 3 4

1. TMMS -

2. EES .25*** -

3. AEQ -.02 -.29*** -

4. RCS .47*** .37*** -.51*** -

주. ***p <.001

표 6.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

인 계의 상 결과(남학생)



장정주․김정모 / 정서 자각, 표 , 정서표 에 한 양가성과 인 계간의 계에 한 연구

- 705 -

그림 2. 각 척도간 모형 검증(남학생)

X2 df p GFI AGFI NFI TLI CFI RMSEA

.48 1 ,48 .99 .98 .99 1.02 1.00 .00

표 8. 정서자각, 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의 모형 합도(남학생)

구조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편차 t

정서자각 → 정서표 .33 .25 .10 3.29***

정서표 → 양가성 -.55 -.29 .14 -3.83***

정서표 → 인 계 .14 .13 .06 2.09*

정서자각 → 인 계 .61 .42 .08 7.23***

양가성 → 인 계 -.26 -.45 03 -7.69***

주. *p<.05, ***p<.001

표 9.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 모형의 경로계수(남학생)

   

1. TMMS .26 .51 122.28***

2. TMMS

AEQ
.36

.33

.42
53.93***

3. TMMS

AEQ

EES

.38

-.27

.39

.17

13.21*

주. *p<.05, ***p<.001

표 11. 인 계에 한 정서자각 표 , 양가성

과의 회귀분석결과(여학생)

척도 1 2 3 4

1. TMMS -

2. EES .24*** -

3. AEQ -.26*** -.37*** -

4. RCS .51*** .36*** -.44*** -

주. ***p <.001

표 10.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

인 계의 상 결과(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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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설명량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AEQ, EES

순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RCS를 측하는데

남녀 간 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기 때

문에 t검증을 통해 남녀 간 각 척도들의 차이

를 확인해 본 결과 AEQ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AEQ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514)=2.23, p<.05). 이러한 차이의 결과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표 의 양가성 즉 정서

표 을 하는데 있어서의 갈등이 더 많다는 것

으로 보여진다.

남녀 간의 경로분석을 실시해본 결과(표 8,

9, 12, 13, 그림 2, 3), 체집단의 모형과 같이

남녀 간에도 같은 모형을 확인하 다. 남녀

간 결과를 구체 으로 비교해보면 정서자각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 경로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

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표 이 인 계에 미

치는 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정서자

X2 df p GFI AGFI NFI TLI CFI RMSEA

13.13 1 ,00 .98 .82 .94 .70 .95 .18

표 12. 정서자각, 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의 모형 합도(여학생)

구조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편차 t

정서자각 → 정서표 .32 .24 .06 4.63***

정서표 → 양가성 -.61 -.37 .08 -7.39***

정서표 → 인 계 .16 .17 .04 3.60***

정서자각 → 인 계 .51 .41 .05 9.20***

양가성 → 인 계 -.15 -.28 02 -6.02***

주. ***p<.001

표 13. 정서자각, 정서표 ,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 모형의 경로계수(여학생)

그림 3. 각 척도간 모형 검증(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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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인 계에 미치는 향에서 정서표 의

매개역할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은 인 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표 이 미치는 향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인 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표 의

향력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정서자각, 표 정서표 의

양가성과 인 계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정서 련변인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다음으로, 정서 련변인이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고 그 근거를 찾아보

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

째, 체집단에 한 각 변인 간 상 분석, 회

귀분석 경로분석 결과, 정서자각, 표 ,

인 계 간에는 유의미한 정 상 이 나타났지

만 의 변인들과 정서표 의 양가성과는 부

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경

험한 정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사람은 정서

를 잘 표 하며 그 결과 인간 계에서도 정

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다(Gross, 1997;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Pennebaker, 1985, 1995,

1997; Kring, Smith & Neale, 1994; King &

Emmons, 1995; Greenberg, 2002; Kenedy-Moore &

Watson, 1999; Hemenover, 2003; Taylor, Bagby,

& Parker, 2000, Lieberman, Eisenberger, Crockett,

Tom, Pfeifer & Way, 2007). 이에 반해 정서표

에 해 갈등 일수록 정서자각과 정서표

에 부정 결과를 나타냈다(이주일 외, 1997;

하정, 1997; 한정원, 1997; 유주 2000;

Pennebaker, 1985, 1989; Bell & Byrne, 1978;

Buck, 1984; King & Emmons, 1990;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1991;

Emmons & Colby, 1995). 이는 정서표 에 한

갈등이 높으면 정서를 자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연 되어 나타나는

정서표 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나아

가, 결국 인간 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정서표 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 인 상호작용

을 증진시켜 다 한, 자신의 정서를 표

하는데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에서

명료성과 표 의 일치성이 약화되고 타인과

계에서 명료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Mongrain & Vettese,

2003).

정서 련 변인과 인 계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인 계를 설명하는데 있

어 정서자각이 가장 요한 변인으로 나왔으

며 그 다음으로 정서표 , 정서표 의 갈등

순으로 측되었다. 이는 인간 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 련변인 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계 형성에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자각

을 잘 할수록 인간 계와 련하여 사회 불

안이 고 사회 지지를 극 으로 요청한

다는 선행연구와 련시켜 이해해 볼 수 있겠

다(Swinkle & Guiliano, 1995; Gross, 1997).

그리고 정서 련변인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기 해 모형검증을 통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세 가지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 하나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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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자각과 인 계간의 직 경로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수록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의 입장에 한

지지를 극 으로 요청할 수 있다(Gross,

1997; Swinkle & Guiliano, 1995). 나아가 정서

자각은 타인에 한 감정이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

기 때문에 인간 계를 성공 으로 할 수 있다

(Mayer, DiPaolo & Salovey, 1990). 그리고 두 번

째의 경로는 정서자각이 정서표 과 정서표

갈등을 매개로 한 경로이다. 이 경로는 정서

자각이 높아지면 정서표 이 높아지고 그러한

정서표 이 높아지면 정서표 의 갈등이 낮아

지며, 정서표 의 갈등이 음에 따라 결과

으로 인 계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경로는 정서자각과 정서표 이 인 계

를 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계에 한 정서자각의 직

경로나 간 경로에서, 정서자각이 인 계에

서 우선 으로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 계 증진을 해서는

정서자각을 높이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경로분석 결과, 세 번째 경로 즉 정서표 이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상 으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정서표 이 인 계를

하는데 있어서 요하다. 그러나 정서표 자

체가 인 계에 획일 으로 정 향을

미친다고 단하기 보다는 어떤 정서를 어떻

게 표 하느냐에 따라 인 계의 질에 향

을 수 있다(Jerome & Liss, 2005). 컨 ,

Jerome과 Liss(2005)에 의하면, 정 정서표

은 인 계를 증진시키는 반면에 부정 정

서표 은 인 계를 악화시키며, Gottman

(1993)은 억제되지 못한 과도한 정서표 이 사

고와 의사소통에 향을 미쳐 갈등, 심리

장애등을 심화시킨다고 하 기 때문이다.

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정서자각이 우선 으로

요하고, 다음으로 정서자각에 기반을 둔 정서

표 은 정서표 의 갈등을 낮추어 인간 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Swinkles & Guiliano, 1995; Gross, 1997;

Salovey & Grewal, 2005).

다음으로 이러한 정서 련변인이 성별에 따

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남녀별로 각각 구분

하여 살펴본 결과, 상 회귀분석 결과에

서 특징 인 것은, 여학생은 정서자각과 정서

표 갈등 간에 유의미한 부 상 이 나왔지

만, 남학생은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

석 결과 남학생의 경우, 인 계를 측하는

데 있어서 정서표 의 갈등이 가장 요한 설

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학생의 경

우에서는 정서자각이 인 계를 측하는데

가장 요한 변인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에

서 보듯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서표 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표 의 갈등이 더 많았다.

이것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정서표 에 더 억

압 이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더 표 이라

는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Gross & John, 2003;

이하나, 2006)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하나(2006)는 정서표 의 갈등이 남자가 높

게 나온 것에 해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표

에 해 억제와 규제를 많이 하고, 미묘한 정

서표 상황에서 모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

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표 과 정서표 의 갈등

에 한 성별의 차이가 이하나(200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이유를 지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King과 Emmons(1990)는 다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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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냈는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정서표 과

표 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가 정서

표 의 갈등이 더 높은 이유를 개인 인 야망

과 통 인 여성 역할간의 불균형에 기인한

다고 추측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

과를 낸 King과 Emmons(1990)의 결과는 추후

문화 인 차이의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남녀 간 경로분석 결과에서는, 체집단의

모형과 같은 합한 모형을 확인하 다. 남녀

간 결과를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서자

각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이 더 높았고 여

학생은 정서표 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정서자각이 인

계에 미치는 향에서 정서표 의 매개역할이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정서 표 이며 그러한 정

서표 이 인 계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연구들을 지지한다(Gross & John, 2003;

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본 연구의 의의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계 상황에서 요한 요인으로

두되고 있는 여러 련 변인 에서 특히

정서 련변인 즉 정서의 자각, 정서표 그리

고 정서표 에 한 갈등이 인 계에 향

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 다. 특히 이러한

정서변인들 에서 정서표 이 인 계와

련하여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서표

의 증진은 결국 인 계를 정 으로 증

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앞서 언 했던 정

서자각은 정서표 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선행

연구에서처럼, 정서표 을 증진하는데 있어

우선 정서자각을 높이는 것이 요함을 경로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서를 자각하고 표 하며 정서표

에 한 갈등 간에는 남녀 간 서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 다. 특히, 여학생은 정서자각에

서, 남학생은 정서표 에 한 갈등에서 인

계를 하는데 있어서 더 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 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불일치 결과를 안정된

결과로의 정립을 하는데 보완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정서표 과 정서표 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남녀 간의 상이성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남학생의 정서표 갈

등의 이유를 좀 더 구체 인 탐색이 된다면

인 계를 진하는데 있어 정서표 련

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남녀 간 정서 련변인과 인 계에

회귀분석 결과 남녀 간의 정서 련 변인이

인 계를 측해주는 설명량이 각각 48%,

38%로서 다른 잠재변인을 찾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인 계에 향을 주는 정서자각, 정

서표 그리고 정서표 의 갈등의 변인들 각

각에 한 잠재변인들의 향력을 아는 것은

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

는 각 변인들의 잠재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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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ung Joo Chang Jeung Mo Kim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and ambivalence in term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s well as negative correlations

with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international relations. Moreover,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emotional expression was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war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o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men on expressiveness and 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econdly, there was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upon emotional

awareness, as well as ambivalence in regard to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Key words :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